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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생각하는 일’은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행복한능력중하나가아닐까싶다.

계절이변하듯끊임없이움직이는마음속생

각들은 때론 실재하는 현실에 상상력이 더하는

일과도같다.

그리고이것저것생각의꼬리를물다보면어

느새손쉽게고민거리가풀리는일도종종보고

는한다.

고로 인간은 생각하고 사유함으로써 자신의

삶과세계를새롭게해석해내는존재임에분명

하다.

예술가의 사유는 특히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게한다.

같은풍경도예술가의사유를거치면전혀새

로운의미로다가오는데,바로이과정에서관객

들은작품을통해새로운시각과감각의세계를

마주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렇듯 사유가 담긴 예술작품은 관객에게 질

문을던지고,각자의삶을돌아보게도하며이를

통해공감과성찰의여지를만들어내기도한다.

결국 예술가의 사유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

게 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

게하기에가치있는일이라할수있겠다.

사유는말그대로눈에보이는현실뒤에있는

감정, 기억,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따라

서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내면의

풍경을보여준다.

문형선작가의사유는작품 ‘Utopia Image’를

통해살필수있다.

그의 작품은 계절이 변하듯 끊임없이 변화하

는내면과실재하는자연의풍경사이에서존재

한다.

그의작품속에등장하는자연은단순히재현

의대상이아니다.그것은특정한장소의기록이

라기보다 기억과감각을 통과해 재구성된 사유

적이미지에가깝다.

그리고 이 이탈의 순간, 자연은 하나의

감각적,정서적장으로전환된다.낯설면서

도 어딘가 익숙한 이 장면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에대한감응을다시새롭게일깨운다.

특히 화면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들은 현실의

구체적환경을지시하는것이아니라대신작가

의 내면을 경유하면서 새로운 질서로서 치완된

결과물이라하겠다.

그렇게 작품 속에서 자연은 대상에서 내면의

형상으로,또한풍경에서이상적이미지로변모

한다.그리고화면의공간은작가의감정과기억

이머무는자리이자,심리적인식이색채와공간

의리듬으로가시화되는장이되는것이다.

특히 그의 ‘유토피아’는 관념적 이상향이 아

닌 경험과 기억의 층위에 세워진 ‘심상의 공간’

인것이다.

작품 속 고향의 산세와 오묘한 형상의 꽃, 그

리고 세계수처럼 우뚝 선 나무는 환상적인 장

면을 이루면서도 깊은 정서적 울림을 자아낸

다.

또한작가는이상세계에대한표상이인간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의 유토피아는

바로 ‘개인의체험’과 ‘시대적감수성’이교차되

는지점에서생성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화면위에펼쳐진색과형상의울림은

관람객의 기억과 감정을 만나 또 다른 풍경으

로 확장된다. 그렇게 작품은 하나의 이미지로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내면에서 새롭게 완성

돼간다.

마크 로스코는 20세기 추상표현주의를 대표

하는 화가로, 단순한 색면을 통해 인간의 영적

감정, 존재의 깊이, 침묵과 명상을 표현한 작가

이다. 그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그 앞에서

느끼고사유하는경험이라말했다.

최소가로3m가넘는거대한캔버스에펼쳐진

큼지막한 색면들과 뭉개진 가장자리가 이끌어

내는몽환적인이미지는너무아름답다.이처럼

그의작품에서는색감이가져오는효과가큰데,

색감의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하게 변화

하는모습을보여준다.

마크 로스코의 회화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풍

경을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 위에 놓인 단

순한색의층들이인간의감정과존재의깊이를

조용히드러낼뿐이다.이렇게그의작품에서색

은물질적대상이아니라내면의정서와사유의

공간이된다.

뷺나는추상화가가아니다.나는색이나형태에

는관심이없다븣나는단지비극,황홀,파멸같

은인간의기본감정들을표현할뿐이다뷻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

장내밀한감정을그림으로직접전달할수있을

까븯에 대한 마크 로스코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

였다.

그러므로 작가는 커다란 캔버스에 큼지막한

색면그리고겹겹이쌓여만들어진심연의색채

의레이어를바라볼때우리에게천천히그리고

깊게작품을바라보기를요구한다.

마치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그간 잊고 지낸

자신의감정을마주할용기를주는것처럼,그의

그림은명확한답대신질문을던진다.

뷺당신은지금어떤감정이느껴지나요?뷻

예술은이렇게눈에보이는세계를단순히재

현하는행위에서출발하지만,그본질은인간의

사유(思惟)에서비롯된다.

예술가는 이러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옮기기

보다,자신만의사유를통해다시바라보고재구

성한다. 결국 예술 속 풍경은 우리가 실제로 보

는세계라기보다,인간이세계를이해하고성찰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유적 이미

지라고할수있다.

이처럼 예술에서 빛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나기술이아니라,세계를깊이바라보려는인간

의사유이다.

사유는예술가에게는창작의원천이되고,관

객에게는성찰의계기가된다.결국예술은보이

는 것 너머를 사유하게 하는 힘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세계와자신을다시이해하게된다.

따라서예술속풍경은단순한자연의재현이

아니라,인간의사유가머무는자리에서형성된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 풍경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기억, 감

정과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며, 그 안

에서 각자의 사유를 이

어가게된다.

<이현남븡문화비평,갤러리현

대표>

세상을성찰하는과정에서만들어지는예술

사유(思惟)
사유하는존재의힘

#사유의풍경1-문형선

<Utopia Image>

#사유의풍경2-마크로스코

<이것은색이아닌감정입니다>

문형선作븮Utopia Image븯 <작가제공>

븮마크로스코작품을감상하는관객븯 <위키피디아검색>

마크로스코作븮Orange and Yellow븯 <위키피디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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